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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REI리포터 12월 전북지회 간담회 결과

1. 회의 개요

○ 목 적: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회원 농가 방문(감식초)
○ 일 시: 2019년 12월 12일(목) 12:00~16:00
○ 장 소: 전북 전주시, 정읍시
○ 참 석: 총 10명
- 전북지회 리포터(10명): 양한오, 윤선웅, 김현희, 임장옥, 이익주, 하문수, 박광양, 

박향숙, 권승룡, 심요섭
○ 주요 일정

시 간 일 정 비 고

12:00~13:00 점심식사

13:00~13:30 이동 전주시→ 정읍시

13:30~15:00 견학 금계식품(임장옥 회원 농가)

15:00~16:00 간담회 농업·농촌 현장여론

2. 주요 내용

1)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집
-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보장받는데 농업인의 경우 생산 단가

가 보장되지 않아 수확하고 판매해도 손해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. 가락
동 농수산물시장이 설립될 당시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
만들어 놓고 경매에서는 생산비보다 싸게 경매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. 
최저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매가를 생산비보다 높게 적용해
야 할 것이다. 최저 농산물 보장제를 시행할 때에도 리드타임(준비시간)도 
생산비에 포함되어야 한다. 일반 산업체에서 생산원가를 계산하면 예찰이
나 물대기 같은 사전 점검시간에도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. 농산물은 농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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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옛말을 떠올려 보면 좋겠다.
2) 회원 농가 방문(감식초)
- 임장옥 대표는 대한민국 지정 식품명인 41호로서 국내 최초 감식초 명인으

로 선정되었다. 영농조합법인 금계식품에서는 유기농 먹시감을 사용해 ‘샘
고을 감식초’를 만들고 있으며 뛰어난 맛과 향, 건강한 유효성분으로 그 맛
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. 특히 국제슬로푸드생물다양성재단의 ‘맛의 방주’에 
2,000번째로 등재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.
- ‘감식초’는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감을 원료로 하여 약 3년 동안 발효시켜 

다량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소화와 흡수 작용을 활발히 시켜줌으로써 신진
대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.
- 젖산균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자연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발효식품은 일

반 가공식품과 다르게 유효성분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. 특히 
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혈액 정화, 면역력 강화, 지방의 분해 및 합성 
방지를 통해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.
- 현재 초록마을, 이마트, 백화점 유기농샵, 양재농협, 우체국쇼핑 등으로 납

품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 2,500개 매장에 입점하고 있다.

3. 이모저모


